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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민영화 20주년 기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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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8월 30일(화) 14시, 본사지방본부 산하 엔터프라이즈부문, AI/DX 융합사업 부문지부를 찾아 조합원 간담회를 가졌다. ��위원장은 먼저 ‘광화문 사옥에서 송파사옥으로 이 동한데 따른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을 텐데 잘 적응 해주셔서 다행’이라고 인사한 뒤 조합원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받았다.��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출 퇴근 버스, 대출이자 지원 제도, 수련관 운영, 리프레시 휴직 관련에 대해 문의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. 이에 위원장은 각 질의에 대해 답변한 뒤 이어진 ‘2022년도 단체교섭’과 관련해서도 “추석 명절이 지난 후 개최 한다”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. ��계속해서 “초과근무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선과 임금 인상 등 조합원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다”며 “단체교섭이 시작된 후 중간 중간 조합원들께 교섭 과정을 투명 하게 공유 드리겠다”고 약속했다. ����한편 최장복 위원장은 현장순회에 앞선 오전 10시, ‘KT민영화 20주년 기념식’에 참석하여 “민영화 추진 당시 반대 투쟁의 중심에서 가열차게 싸웠던 장본인으로서 20주년은 감회가 특별하다”고 소회를 밝혔다. ��이어 “당시에는 재벌이나 외국인들이 KT를 소유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는데, 다행히 KT는 철저한 대비 덕에 오너기업이 아닌 국민 기업으로 튼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”며 “이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을 이뤄낸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 문”이라며 감사를 전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이번 행사에는 KT 전현직 임직원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파트너사 등이 함께했다. ��한편 공기업으로 시작한 KT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던 당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정책에 따라 1987년부터 민영화 준비를 시작해 2002년 공식적으로 민간 기업이 된 바 있다.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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